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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한류기업 맞춤형 상표심사조직으로 개편
- 특허청,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및 한류상표우선심사과 신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달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상표심사를 

위해 기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고, 일반

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서비스업(도·소매업, 

식음료서비스업 등) 상표출원을 전담하는 신설 부서(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를 

만들어 소상공인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금융·의료업, 

법무·통신서비스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표 심사는 

개편되는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 및 식음료·숙박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보다 정확한 심사기준과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도·소매업, 식음료·숙박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최근 3년간 전체 상표출원의 1/4 수준

(류 기준, 건, (비중 %))

구분 ‘22 ‘23 ‘24
도·소매업

식음료·숙박서비스업
71,389 74,345 76,095
(24.6%) (26.0%) (26.5%)

국내상표 출원 총계 290,323 285,637 287,433
(100.0%) (100.0%) (100.0%)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발족하여 K-Food, 

K-Beauty, K-Fashion, K-Contents 등 한류 상품의 조속한 국내 권리화를 

통한 해외 제3자의 상표 무단선점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 (한류상표 관련 출원) ’24년 전년대비 0.7% 증가, 전체 국내상표 출원은 0.6% 증가

※ 뷰티/식품/의류/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한국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의심 9,249건(‘24)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인, 소상공인, 해외진출 기업이 조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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